
좌완 스페셜리스트는 경기 중후반 좌타자를 잡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7개의 아웃카운트 중 단 하나를 잡기 위해서지만, 이들의 성패는 경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두산 권혁, NC 임정호, 두산 이현승, 삼성 임현준, LG 진해수(왼쪽 부터)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왼손 스페셜리스트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피말리는후반승부처,단한명의좌타자를잡기위해투입되는특공대

꺋원아웃꺍에인생을건좌완스페셜리스트의세계

논란만큼 인기도 뜨겁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앨범과 싱글 차트에 동시진입하는 신기록을 세웠다.슈가가 지난달 22일(이하 한국시간) ‘어거스트 디’(Agust D)의 이름으로 발표한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의 타이틀곡 ‘대취타’가 4일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 76위를차지했다.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도 11위에 올랐다. 앞서 싸이가 2012년 ‘강남스타일’로 ‘핫100’ 2위까지올랐지만, 앨범 차트에는 진입하지 못했다.이로써 슈가는 방탄소년단의 멤버로서 지닌 글로벌 팬

덤과 실력은 물론 솔로가수의 탄탄한 입지까지 과시하게됐다. 아티스트 인지도를 분석하는 빌보드 ‘아티스트100’ 차트에서 4위를 차지한 것도 이를 말해준다. 또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믹스테이프의 모든 수록곡을순위에 올려놓았고,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는 2위에오르기까지 했다.하지만 슈가는 세계 팝음악 시장의 양대 차트로 꼽히는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7위)에 이름을 올린 한국최초의 솔로가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리만큼 최근 잇단 논란에 휘말려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D-2’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의 도입부에 미국 사이비종교 ‘인민사원’ 교주 짐 존스의 연설 음성을 샘플링해 비난을 받았다. 짐 존스는 신도들에게 음독자살을 강요해91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측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큰책임감을 느낀다”며 해당 부분을 제거하고 음반을 다시 내놨다. 그럼에도 일부 팬들은 프로듀서이기도 한 슈가가 “그출처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용했을 리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美 사이비종교 교주 연설 샘플링 논란에도
한국솔로가수첫앨범·싱글차트동시진입BTS 슈가의 꺋대취타꺍, 빌보드 핫100 76위

슈가 꺋D-2꺍 커버

<믹스테이프 D-2의 타이틀곡>

팽팽한 경기 중후반 승부처, 좌타자
가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하자 수비측
벤치가 분주해진다. 마운드에 오른 투
수는 단 한 명의 좌타자를 잡아낸 뒤

그대로 다시 내려간다. 27개의 아웃카운트 중 단 하나일
뿐이지만,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 그라운드의 공기는 달
라진다. 원 포인트 릴리프, 이른바 ‘왼손 스페셜리스트’
가 선사하는 짜릿함이다.

뀫잘하면 티 안 나고 못하면 티 확 나고…
KBO리그 최다 등판(901경기) 기록을 가진 류택현을

시작으로 가득염, 이명우(이상 은퇴) 등 각 팀 스페셜리
스트는 KBO리그 역사와 함께했다. 2020시즌에도 임현
준(삼성 라이온즈), 임정호(NC 다이노스), 진해수(LG
트윈스), 권혁(두산 베어스) 등은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충은 분명하다. 이현승(두산)은 “선발이나 마무
리투수처럼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못하는 자리”
라고 정의했다. 진해수 역시 “스페셜리스트의 홀드나
아웃카운트는 세이브만큼의 인정을 못 받는다”며 “잘
하면 티가 안 나는데 못하면 티가 많이 난다. 이런 게
숙명 같다”고 설명했다. 임정호는 “좌타자만 잡아내
면 임무가 끝나기 때문에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베테랑’ 권혁은 “셋업맨, 마무리, 스페셜리스트, 패

전조 등 모든 역할을 해봤다. 불펜, 특히 스페셜리스트
는 ‘다음’이 없다. 공 하나를 잘못 던지면 실패한 것”이
라며 “주목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팀에 필요한 선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뀫스페셜한 상황을 스페셜하게 막아낸다!
미국 메이저리그(ML)는 올 시즌부터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최소 세 타자를 상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스페
셜리스트를 규정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스피드업’을
위한 조치인데, 좌타자와 좌투수를 둘러싼 벤치의 머리
싸움 등 야구의 흥미 요소 중 하나가 사라지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선수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임현준은 “9회가 아니
더라도 승부처는 있다. 그 순간 아웃카운트 한 개를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ML에서 볼 수
없는 KBO리그만의 문화로 남겨둘 수도 있다”고 말했

다. 좌타자만 주로 상대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1이닝
씩 책임지는 경우가 늘어난 진해수는 “좌투수가 좌타
자에게 강하던 통계도 최근에는 옅어지고 있다. 이제
는 투수 입장에서도 긴 이닝을 책임질 필요가 생겼다”
고 강조했다.

스페셜(special). 보통의 것과 상당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임정호는 “야구를 하나의 흥미요
소로 살펴보면 스페셜리스트만 줄 수 있는 재미도
있다. 스페셜한 상황을 스페셜하게 막아내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라고 너스레를 떨며 자신의 역할을
정의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목표는 모두가 같다. 팀 승리
를 위해 눈앞의 한 타자만 생각하며 공을 뿌린다. 오
늘도 음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든 스페
셜리스트에게 박수를 보낸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권혁 꺎실투 하나면 끝,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꺏
임정호 꺎스페셜한 상황 극복 우리들만의 재미꺏
이현승 꺎마무리보다 조명받지 못하는 건 숙명꺏
임현준 꺎MLB선없는KBO리그의문화될수도꺏
진해수꺎옅어지는통계…긴이닝소화필요해져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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